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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아님 아이스크림?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케 이티와 남동생 크리스티안은 잔디 위에 자전거를 

세웠어요.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래?” 크리스티안이 

물었어요.

“좋아!” 케이티가 대답했어요. 밖이 너무 더워서 자전거 

타기가 힘들었어요. 아이스크림은 귀가 솔깃한 이야기였어요!

케이티는 집으로 달려가서 평소 돈을 보관하는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하지만 가방을 연 케이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이스크림을 살 만큼의 돈이 없었거든요.

케이티는 선반 위에 있는 돈이 든 병을 힐끗 보았어요. 

케이티는 감독님께 십일조로 낼 돈을 그 병에 모으고 

있었어요. 병 속에 든 돈이면 아이스크림을 사고도 남을 

거예요!

케이티는 십일조 병에서 돈을 조금 꺼냈어요. 그런 뒤 

크리스티안과 가게로 뛰어가서 먹고 싶은 맛을 골랐어요. 

케이티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다가 조금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리 큰돈을 꺼낸 건 아니니까 분명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있을 것도 같았어요.

몇 주 뒤, 케이티는 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이번에도 

돈이 부족해서 십일조 병에서 돈을 조금 더 꺼냈어요. ‘이 돈도 

나중에 채워 넣어야지.’ 케이티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케이티는 십일조 병에서 자꾸만 돈을 꺼내 썼어요. 그러면서 

항상 다시 채워 넣겠다고 다짐했죠. 그렇지만 얼마나 꺼내 

썼는지 기억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다시 채울 만큼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요.

곧 케이티네 가족이 십일조 접견을 할 때가 되었어요. 

케이티 가족은 레빗 감독님과 만날 예정이었어요. 감독님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해 동안 번 수입에 대해 온전한 

십일조를 바쳤는지 물으실 거예요.

일요일에 케이티는 십일조 병에 남아 있는 돈을 봉투에 넣고 

감독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케이티는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배가 살살 아파 왔어요. 

조금 뒤에 케이티네 가족은 레빗 감독님 사무실에 함께 

앉았어요.

“온전한 십일조를 내십니까?” 레빗 감독님은 

크리스티안에게 물으셨어요.

“네!” 크리스티안이 대답했어요. 

케이티는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온전한 십일조를 

냈다고 감독님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직 십일조를 다 

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요!

“온전한 십일조를 내십니까?” 레빗 감독님이 케이티에게 

물으셨어요.

케이티는 고개를 떨궜어요. 거짓말은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요.” 케이티는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어요. “십일조로 

내야 할 돈의 일부를 아이스크림 사는 데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낸 십일조를 고맙게 여기신다는 걸 

나는 안단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회개하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단다.” 레빗 감독님은 케이티를 

향해 웃어 보이셨어요. “나는 다음번에는 네가 십일조를 온전히 

바치기 위해 노력하리란 걸 안단다.”

케이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이티는 온전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다음번에 돈이 조금 생겼을 때, 케이티는 십일조 병에 

그중 10분의 1을 넣었어요. 그런 뒤에도 조금 더 돈을 채워 

넣었어요. 하지만 케이티는 의문이었어요. ‘이 돈이 전에 꺼낸 

돈을 메꾸기에 충분할까?’ 케이티는 혹시 몰라서 돈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죄책감은 들었어요. 돈을 다 메꾸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십일조를 더 내야 할지도 몰랐어요. 케이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 있니?”

케이티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쓴 십일조를 다시 

채우려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케이티를 안아 주셨어요.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 

하는 걸 보니 엄마 마음이 흐뭇하네. 하지만 가끔은 현재 

상황에서 시작하고 다시 노력하면 되기도 한단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선 우릴 용서해 

주실 거야.”

정말일까요? 케이티의 이번 십일조 실수 같은 것도요? 

엄마가 방에서 나가시자, 케이티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십일조를 다 내지 못해서 죄송해요. 다시 

내고 싶은데 얼마를 더 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 시작해서 다시 노력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케이티는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용서를 구하자 좋은 

느낌이 들었죠. 케이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자신이 

더 잘하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미케일라 윌킨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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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는 나중에 

돈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